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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린시절」어머니는명절이다가오면늘걱정스러웠다. 가난한

살림에종부(宗婦)로서의무거운짐을작은어깨에지시고묵묵히가

시는모습을늘보면서자랐다. 명절이잡힐듯다가오면시장이곳저

곳을다니시며생선에과일에평소엔보지도먹지도못했던음식을장

만하시느라여념이없으시고준비한음식들이혹남의손이라도타지

않을까노심초사하시며제사상에오르기까지쏟은정성은어디에견

주어도부족하지않을만큼가득하 다.

명절날 아침 어머니께서는 성묘길에 아버님과 삼촌들 자식들 손에

들려주신 예쁜 음식 바구니에 그 동안의 조바심과 힘든 시간도 함께

들려보내셨을지도모른다.

그때를생각하면요즘은세태가변해도너무변했다. 등산복차림으

로예초기메고산소가서벌초하고흰종이깔아놓고북어한마리에

소주한잔따라놓고절하면성묘끝이다.

간편해서좋다. 그만큼세태가변하 으니조상을대하는후손들의

태도를 달리 흠잡고 욕 할수도 없다. 이렇게 명절문화가 바뀌었으니

남은시간을어떻게보낼까? 가족과즐거운시간을보내는일, 여가를

즐기는일, 그동안 렸던일하기, 아님그동안못잔잠보충하기…

다좋은일이고내일을위한충전의좋은기회다. 하지만우리주위

에는고향이있어도못가는처지의사람들이너무많다. 이주노동자

들, 탈북자들, 유학생들그리고어려운경제난속에서어쩔수없이고

향을찾지못하는우리의이웃들…그들에게다가가우리의남은것을

조금씩나누면어떨까? 그것이 시간이어도좋고회사에서받은명절

보너스 같은 물질이어도 좋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더할

수없는행복감으로다가가고더불어사는세상임을만끽하며명절을

한가위보름달처럼풍성하게보낼수있으리라.

그것이바뀐명절문화가우리에게준귀한선물이라는생각을가져

본다. 우리모두행복한명절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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